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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와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중 2017년 자료인 
고등학교 1학년 1,26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AMOS 20.0과 SPSS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그 결과,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두 변수 사이에 조절효과는 없었다.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향상을 위해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
인들을 고려한 추가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자아존중감, 양육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

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identify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Among the Mu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ondu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the data of 1,260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in 2017 year were analyz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0 and Amos 20.0 programs. As a result,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was noted. Self-esteem showe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But, there was no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between the two variables. In order to improve th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t is necessary that developing a strategy 
that can promote positive parenting attitude and enhance their self-esteem. In addition, we would like 
to propose further research considering the various variables that affect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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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1],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청소년기는 발달 단계상 달성해야 하
는 도전과제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시기로
[3], 자아존중감과 같은 자아인식의 형성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제이다[4].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자신을 존경
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으로, 청소년기에 자신이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다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5]. 다문화 청소년은 양쪽 
부모가 가진 두 가지 다른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6], 사회적 편견을 경험한다[7]. 사회적 편견
과 타 민족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 평가는 다문화 청소년
의 자아인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7], 
다문화 청소년은 두 가지 다른 문화로 인해 문화적 갈등
을 경험하고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등 자아정
체성 형성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8]. 

자아존중감은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완충하는 보
호요인으로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9].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중문화에 잘 
적응하며 양쪽 문화에 모두 참여하고,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과 폭 넓게 교류함으로써 비적응적 요소들을 조절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10]. 자아존중감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일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수준이 낮
고[11], 삶의 만족도가 높다[12].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13]. 부모의 
온정적, 수용적 양육태도는 긍정적 자아인식 형성을 설명
하는 주요 요인이며[14], 부모의 방임과 독재적인 양육태
도는 불완전한 자아인식 발달과 우울, 음주와 같은 정서
적 문제 및 문제적 행동과 관련이 깊다[15, 16].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Nam & Baik[17]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이중문화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18, 19]. 부모가 가지는 편견과 태도가 자
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이는 청소년기 이후 까
지도 영향을 미친다[20]. 부모의 인종, 문화에 대한 차별
적 편견은 자녀의 편견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18], 
부모의 온정적,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다문화 수용성

을 높이고,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19].

이중문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양
쪽 부모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고, 문화에 유연하게 대
처하게 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반면, 이중문화를 잘 
수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적 갈등, 자아정체
성의 혼란 등을 경험한다[10]. Lee 등[21]의 연구에 따르
면, 다문화 청소년 중 한국문화와 외국문화를 모두 수용
하는 청소년 그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문화 가
정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중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다문화 청소년이 많은 것을 볼 때 우리 사회의 높은 관심
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에 정적영향을 미치며[19, 22], 다문화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수용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나[23], 다문화 청소년
의 주요 발달 과제인 자아존중감 형성이 부모 양육태도
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실험적 고찰이 부족한 실정이다[11, 12, 24].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관련된 기
존 연구는 학교적응, 삶의 만족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12, 24],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연구는 스트레스, 우울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11].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심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
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인인 부모의 양육태
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가 있
다.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적 단계로 부모와 
갈등을 겪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이 시기
의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25]. 다문화 가정 부모들은 자녀 발달 및 
문화 적응의 문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26].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
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이
중문화수용태도 영향을 미치며[17-19],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이중문화수용태도는 우리 사회 구성
원인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요
소이다[23].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중문화수용 태도에 영향하고, 어떤 
조건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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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
를 가지는지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이중문화수용태도
를 증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
절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
다. 
•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확인한다. 
•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한다. 
•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규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조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데이터를 이용한 이차자료 분석 
연구이다.

2.2 연구 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중 2017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는 
전국의 16개 시도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
를 층화임의추출법과 확률비례추출법을 사용하여 선정한 
다음, 선정된 학교의 다문화 청소년으로부터 수집되었다.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에서 의미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 및 중도 이주 가정 청소년, 외국인의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본 패널 대상자의 대다수는 국제
결혼가정 자녀이다[27]. 1차 조사는 2011년 초등학교 4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매년 동일한 대상자를 대

상으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부
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모두 조사
된 가장 최근 시점인 2017년 자료(7차 자료)를 분석하였
다. 2017년 자료의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7차 설
문에 참여한 1,260명의 표본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3 연구 도구
1) 부모 양육태도
부모 양육태도는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였다. Huh[28]와 Lee 등[29]의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감독과 방임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있
다. 감독은 Huh[28]의 양육태도 도구 중 3문항을 사용하
였으며, 방임은 Huh[28]의 도구를 수정한 Lee 등[29]의 
도구 7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
(1=전혀 그렇지 그렇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
며,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분석하였다. 점수가 높을수
록 양육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10개 문항의 신뢰
도(Cronbach‘s α)는 .844이었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genberg[5]의 자아존중감 척도 9

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그렇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9개 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869이었다.

3) 이중문화수용태도
이중문화수용태도는 Nho & Hong[30]의 한국 및 몽

고문화태도 평가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국과 외
국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태도로, 음악, 영화, 의복, 문
화활동 참여, 미래 거주, 진학국가 및 취학 희망정도 등을 
측정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그렇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중문화에 관심이 많음을 의미한다. 
10개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52이었다.

2.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3.0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ANOVA 및 Scheffe 사후분석, Pearson 상관분
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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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I(Goodness of Fit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이용
하였다. 연구모형에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중문화수
    용태도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
다. 성별은 여성이 51.19%(645명)였고, 연령은 평균 
15.97세였다. 거주 지역은 경인 25.87%(326명), 경상도 
22.78%(287명), 전라 및 제주 21.19%(267명) 순이였으며,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는 중소도시가 44.44%(560
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어머니, 아버지 모두 
각각 고졸이 47.54%(598명), 52.16%(6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 중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는 3.17%(40

명),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96.27%(1213명)로 대부
분이였다. 국적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71.90%(906명)으로 대부분이였고, ‘한국사람
이기도 하고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람이기도 하다’라고 
응답한 대상자가 26.35%(332명) 이였다. 외국 출신 부모
님 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는 대상자는 21.90%(276명)로, 
과반수 이상(78.10%)이 외국 출신 부모님 나라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차이는 여성
인 경우(t=3.57, p<.001), 어머니의 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F=7.24, p<.001)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이중문
화수용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국적에 대한 
인식이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 부모님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인식한 경우(F=32.68, p<.001)가 ‘한국사람’으
로 인식한 경우보다,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를 방문한 적
이 있는 경우(t=6.50, p<.001)가 없는 경우 보다 이중문
화수용태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Categories n (%)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M±SD t or F Scheffe* p

Gender Female
Male

645 (51.19)
615 (48.81)

2.95±0.41
2.87±0.38 3.57 <.001*

Age (year) 15.97±0.35 - - - -

Residential district
Seoul
Gyeongin
Chungcheong and Gangwon
Gyeongsang-do
Jeolla and Jeju

129 (10.24)
326 (25.87)
251 (19.92)
287 (22.78)
267 (21.19)

2.90±0.38
2.91±0.36
2.93±0.42
2.90±0.42
2.89±0.39

0.30 .878

Regional size
Metropolis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Rural areas

319 (25.32)
560 (44.44)
381 (30.24)

2.93±0.38
2.90±0.40
2.91±0.40

0.49 .611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a
High schoolb
Collegec
Universityd
Graduate schoole

136 (10.81)
598 (47.54)
323 (25.68)
194 (15.42)

  7 (0.56) 

2.75±0.46
2.91±0.37
2.94±0.38
2.94±0.40
3.29±0.32

7.24 a<b,c
,d,e <.001*

Father’s
Education

Middle schoola
High schoolb
Collegec
Universityd
Graduate schoole

372 (30.85)
629 (52.16)
 77 (6.38)
118 (9.78) 
 10 (0.83)

2.91±0.43
2.89±0.38
2.89±0.31
3.02±0.38
3.03±0.35

3.05 b<d .023

Foreign status of 
parents

Father
Mother
Both
None

 40 (3.17)
1213 (96.27)

  5 (0.40)
  2 (0.16) 

3.01±0.38
2.90±0.40
2.80±0.25
3.45±0.78

2.27 .078

Recognition of 
nationality

Koreana
Foreign parents' countrymanb
Both parents' countrymanc
Do not know welld

906 (71.90)
11 (0.87)

332 (26.35)
11 (0.87)

2.84±0.37
3.06±0.32
3.08±0.41
2.86±0.31

32.68 a<c <.001*

Experience of 
visiting the country 
of parents

Yes
No

276 (21.90)
984 (78.10)

3.04±0.40
2.87±0.39 6.50 <.001*

* Scheffe comparison, p<.05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N=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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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이중문화수용태
    도 정도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
화수용태도 정도는 다음 Table 2와 같다. 부모 양육태도
는 총 4점 만점에 평균 3.24점(SD=0.46), 자아존중감은 
총 5점 만점에 평균 3.81점(SD=0.64), 이중문화수용태
도는 총 4점 만점에 2.91점(SD=0.40)으로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 

3.3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및 이중문화수용태
    도 간의 상관관계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
화수용태도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Table 2와 같다. 부
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r=.49, p<.001), 이중문화수
용태도(r=.37, p<.001)는 순 상관관계가 있었다. 또한 자
아존중감과 이중문화수용태도도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r=.35, p<.001).

3.4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  값이 ‘0’, 자유도가 ‘0’, 
GFI=1인 포화모형으로 나타났다. 포화모형은 모든 

적합도 지수에 대해 최고의 값을 가지므로, 본 연구의
모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31].

다음으로, 변인들 간의 경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
음 Table 3과 Fig. 1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부모 양
육태도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β 
값이 .49 (p<.001)로 정적(positive) 영향을 나타냈다. 
둘째,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β 값이 .27 (p<.001)으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
속변수인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β 값이 .22 
(p<.001)으로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즉, 매개변수로 설정
된 자아존중감은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도와 종속변수인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매개변수임이 규명되었다. 

이어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 효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첫째, 부모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 
(β=.49,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부모 
양육태도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β=.27,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간접효과(β=.11,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직접효과(β=.22,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을 위해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한 결과,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간접효과는 신뢰구간 95%에서 하한

M±SD Skew-ness Kurtosis
r (p)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Parenting attitude 3.24±0.46 -.11 -.43 1
Self-esteem 3.81±0.64 -.17 -.17 0.49

 (<.001) 1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2.91±0.40 .21 -.79 0.37

 (<.001)
0.35

(<.001) 1

Table 2.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260)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SE CR p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SMCβ t (p) β t (p) β t (p)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49 0.03 19.87 <.001 .49 19.87 

(<.001) - - .49 19.87 
(<.001) .24

Parenting
attitude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27 0.03 9.11 <.001 .27 9.11
(<.001) .11 5.50

(<.001) .37 12.33 
(<.001) .18

Self-esteem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22 0.02 7.42 <.001 .22 7.42 

(<.001) - - .22 7.42 
(<.001)

β=Standardized estimates;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N=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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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0.064-0.124) 매
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
두 유의하였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태도와 이
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이 규명
되었다.

3.5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
    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서 자아존
중감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는 다음 Table 4와 Fig. 1과 
같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인과관계 경로분석은 다중공선
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수들을 평균중심화하여 분
석하였다. 첫째, 독립변수인 부모 양육태도가 종속변수인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영향에서 β 값이 .27 (p<.001)
로 정적(positive) 유의성을 나타냈다. 둘째,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
향에서 β 값이 .22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부
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01, p=.663). 따라
서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사
이에서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β SE C.R.  p SMC
 Parenting attitude

→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0.27 0.03 9.12 <.001
.18 Self-esteem 0.22 0.02 7.39 <.001

 Parenting attitude× Self-esteem 0.01 0.03 0.44 0.663
β=Standardized estimates; SE=Standard error; C.R.=Critical ratio;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N=1260)

[Mediating effect]

[Moderating effect]
Fig. 1.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attitude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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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최근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더불어 다문화 청소년의 

수도 급증하고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인 부모와 
외국인 부모가 지닌 두 가지 문화를 모두 수용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
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결
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4점 만
점에 평균 3.24점이였다. 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을 대상
으로 조사한 Mok 등[32]의 연구에서도 평균 3.23점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비다문화 가정의 중학생을 대
상으로 한 Kim[33]과 Mun & Choi[34]의 연구에서는 
각각 평균 3.16점, 평균 3.14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동일한 측정 도구가 아니므로 해석에 
제한이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
도는 비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하여볼 때,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1
점으로 나타났다. 9∼24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35]의 연구에서도 평균 3.83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
하였다. Yang 등[2]의 연구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인 소
득 1분위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
상위계층 비 다문화 청소년을 비교하였는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부모의 양육태도, 학교생활적응 점
수가 비 다문화 청소년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두 그룹의 소득수준이 정확하게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며 다문화의 특성이라기보다는 계층적 특성
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즉, 다문화 집단에 속한 청소년이
라 할지라도 다양한 배경요인에 따라 발달상태가 다르며, 
다문화 청소년이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발달상태가 
뒤쳐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향후,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의 특성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
인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4점 만점에 
2.91점으로 세 변인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Nho & 
Hong[30]의 연구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몽골 청소년들
은 과반 이상이 한국에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몽골로 돌
아가길 원하지만, 취업과 진로는 한국에서 원하는 등 양

쪽 문화에 대한 양가감정과 혼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
타났다. Lee 등[21]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 중 한국
문화와 외국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청소년 그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가 이중문화를 수용
하기 보다는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강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중문화를 수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선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이중문
화수용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부모 양육태도
와 자아존중감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각각 정적 상관관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살펴보면, 다문화 
청소년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이
중문화수용태도 정도가 높았다.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19, 22] 일치하는 결과로,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태도
는 자녀가 타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청
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이중문화수용태도 정도가 
높았다. 자아존중감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므로[11], 자아존중감이 높
은 청소년이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보다 적극적
이고 긍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어,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가 이중문화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모 양육태도가 이중문화수용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
이라는 조절효과는 지지되지 못하였다. 즉, 다문화 청소
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
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 양육태도와 이
중문화수용태도 사이에 매개하여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
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Han & Kahng[11]
의 연구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 사이에서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난 Kim & Yoon[12]의 결과
와 유사하다. 부모의 온정적,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긍정적 자아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14],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비적응적 요소들을 스스로 잘 조
절하며 다른 문화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타 문화를 적극
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10]. 본 연
구결과는 환경적 요소로써 부모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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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 역
시,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가정 부모의 바람직한 양육
태도 형성을 위한 부모 교육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들이 다문화 청
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 스트레스와 우울 및 사회적 
위축 사이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Jeon & Chun[3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스트
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자아정체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Jaureguizar 등[37]과 Wei 등[38]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Wei 등[38]은 미국의 아시아 학생들을 대상으
로 지각된 차별과 우울 사이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인식된 차별과 우울증 증상 사
이의 연관성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에게 유의
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학생들 
중 반응적 대처를 자주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연
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스트레스,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적 요인들 사이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37, 38]. Han과 Kahng[11]은 자아존중감이 위
험요인에 대처하는 심리적 기제로써 작용한다고 하였는
데,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모 양육태도,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같은 긍정적 요인들의 관계에서는 위험요인
들과의 관계에서 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하
는 요인들이 통제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중
문화수용태도는 자아존중감 이외에 친구지지[39], 대인
관계능력, 이타성[19]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이중문화수용태도를 조절할 만큼
의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하는 여러 변수
들을 고려하여 반복 연구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
육태도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이중
문화수용태도에 중요한 설명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
러나, 부모 양육태도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 자아존중감의 완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부모 양육태도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자
아존중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
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성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뿐
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것
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Verkuyten[40]는 사회적 분위기
가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다문화주의이면, 타 문화에 
대해서도 호의적이기 때문에 소수 민족이 그들 자신을 
사회구성원으로 느끼며, 그 사회에 속한 개인의 자아존중
감도 높다고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이중
문화수용태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개인적 문제
로 여기기보다는 큰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다문화 청소년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
문화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하
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의 의
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를 청소년이 인식한 것으로 측정하
여, 부모나 제 3자에 의해 측정된 연구결과와 다를 수 있
다. 둘째,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하는 요인을 모두 고
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다
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
한 변인들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며, 대상자에게 보다 
객관적인 방식의 도구를 활용하여 반복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5.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
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부모 양육태도와 이
중문화수용태도와의 사이에 자아존중감의 부분 매개효과
를 확인하였으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구
체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다문
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향상을 위해 가정에서 부
모의 양육태도 증진을  위한 양육교육과 학교에서 다문
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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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가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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